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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요르 광장을 빠져 나온 우리는 근처에 있는 푸에르타 델 솔

(Puerta del Sol) 광장으로 향했다. 푸에르타 델 솔, 즉‘태양의 문’

이라 불리는 이 광장은‘마드리드의 심장부’라고도 불린다. 마

드리드시 성벽의 문에서 시작한 15세기경부터 마드리드의 정

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시민들의 활발한 교류가 이

루어졌던 중심지이고, 현재까지도 시민들의 집회, 시위,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의 집결 현장이기 때문이다. R과 나는 마요르 광장

에 이어 푸에르타 델 솔 광장까지 둘러 봐야 마드리드에 온 것

을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관광객 모드에 빠져서 무조

건 그리로 향했다. 

마요르 광장에서 푸에르타 델 솔까지는 약 5분 거리. 까예 마

요르(Calle Mayor) 길을 따라 일직선으로 쭉 가면 바로 나온다. 

주말 오전의 마드리드 거리는 푸에르타 델 솔이 가까워지면서 

뭔가 분주하고 흥청거리는 분위기로 변해갔다. 갑자기 사람들

이 많아지면서 길거리 공사하는 소리, 음악소리, 노랫소리 등

이 섞여 떠들썩한 광장이 나타났다. 바로 옆에 지하철 역이 있

어서 그곳으로 사람들이 들어가고 나오기도 했다. 아직 해가 

높이 뜨지 않아 광장의 반 정도는 그늘에 덮여 추웠지만 광장

을 둘러싼 역사적 건물들 위로는 강렬한 스페인 햇빛이 내리

쬐고 있었다. 

자연스럽게 광장으로 들어선 우리는 사방으로 오고 가는 사

람들 속에서 주위를 둘러 보았다. 목적지를 향해 광장을 가로

지르는 사람들, 우리처럼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 음악을 틀어 

놓고 공연하는 길거리 아티스트들, 손님을 불러 모으는 잡상인

들, 그 사이로 부지런히 다니면서 뭔가 노리는 듯한 집시들, 각

종 배달 상인들, 공사 인부들, 캐릭터 옷을 입고 손을 흔드는 커

다란 미키 마우스까지 광장을 메우고 있는 사람들은 천태만상

이었다. 우리는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우선 광장

을 가로질러 죽 걸어가 보았다. 

우리가 찾는 것은 두 가지였다. 첫째는‘엘 오소 이 엘 마드로

뇨(El Oso y el Madrono)’, 딸기 나무를 붙잡고 서 있는 곰의 청

동 동상이다. 마드리드 옛 지명이 우르사리아, 즉 곰의 땅이었

다고 해서 곰은 마드리드의 공식 지정 동물이며, 20세기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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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세워진 이 동상은 마드리드의 공식 상징물 임과 동시에 푸

에르타 델 솔의 명물이 되었다. 어느 관광지를 가던 분수에 동

전을 던지면 꼭 다시 돌아오게 된다든가 혹은 동상을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기 마련인데 이 곰 동상도 어

느 부분이든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행운이 온다는 설이 있

었다. 우리는 광장의 북쪽 끝에서 곰 동상을 발견했다. 

동상 주위에는 관광객들이 둘러 서서 사진을 찍고 손을 뻗어 

곰을 만지고 있었다.“엄마가 사진 찍어 줄게, 너도 가서 만지고 

소원을 빌어라!”나는 R의 등을 밀면서 핸드폰을 꺼내 들었다. 

스타일 구기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R이 나서지 않을 줄 알면서

도 한 번 해 본 말인데 의외로 R은 사람들 사이로 뚫고 들어가 

곰의 뒷다리를 만지며 포즈를 취해 주었다. 나는 엄마를 위해 

까치발을 들고 귀여운 마드리드 곰 뒷다리를 만지고 있는 곰보

다 더 귀여운 딸의 모습을 보고 미소를 멈출 수가 없었다. 

곰 동상을 보고 나서 우리는 두 번째 목적물을 찾아 나섰다. 

그것은 오리헨 데 라스 까레테라스 라디알레스(Origen de las 

Carreteras Radiales), 스페인의 모든 도로가 시작하는 곳을 표

시하는 도로 원표’였다. 그 원표는 마드리드시의 정 중앙을 표

시하며 스페인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6개 주요 도로의 기점이

기도 하다. 정확히 여기서부터 스페인이 시작되는 셈이다. 우리

는 바닥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도로 원표를 찾았으나 쉽게 찾

을 수가 없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 아래만 보고 헤매다가 부

딪힐 뻔하기도 했다. 

그것은 광장의 가장자리 근처 시계탑이 있는 정부청사 건물 

앞에 있었다. 지하철 역이 옆에 있어 사람들이 수없이 지나가

고 도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쉽게 놓칠 수 있는 지점이었다. R

과 나는 도로 원표를 발견하고‘여기네!’하며 탄성을 터뜨렸다. 

자그만 석판에 방사선 형 6개 도로가 새겨진 스페인 지도가 그

려져 있고 0 킬로 미터로 표시되어 있었다. 우리는 그 도로 원표

에 발을 얹고 기념사진을 찍었다. 스페인이 시작하는 곳, 스페

인 전역을 향해 출발하는 곳, 그리고 스페인의 국가 슬로건‘플

루스 울트라(Plus Ultra)’, 더 멀리 저 너머로 시선을 돌리는 곳, 

바로 그 지점에 R과 나는 함께 발을 딛고 서 있었다. 

스페인, 더 멀리 저 너머로
김효신의 스페인 여행기


